
■ 2023년도 창작의과정 #공공예술 지원심의 총평

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: 2023년 창작의과정 #공공예술

ㅇ 회의일시 : 2022년 11월 30일(수요일) 14:00

ㅇ 회의장소 :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세미나 1실

ㅇ 심의위원(가나다순) : 김대성, 박이창식, 변길현, 양혜원, 정윤희

   <창작의과정#공공예술(舊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연구지원형)>은 공공예술 프로젝트 실현

을 위한 사전 연구단계 지원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, 예술분야 공공성

과 관련한 담론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이를 위해 공공예술 사업실현을 위한 

사전연구활동 및 시범사업, 공공예술 관련 사례연구, 사회문제, 지역문제 심층 연구, 공공

예술에 대한 온오프라인 비평활동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. 

  <창작의과정#공공예술사업>은 사업의 실현가능성(30%), 사업 우수성 및 공공성(50%), 사

업 기대효과(20%)라는 심의기준에 따라 접수된 26건 중 10건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. 

  <창작의과정#공공예술사업>의 경우 전쟁, 기후위기/생태환경, 여성, 노동, 장애, 소수

자, 도시/지역의 특정 공간이나 역사, 전통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사업이 접수되었으나, 

동 지원사업의 취지에 따라 공공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이에 접근하는 예술적 관점이 

명확하며, 새로운 시도를 담고 있거나 현 시점에서의 시의성이 높거나, 확장 가능성이 높

은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. 그러나 개인 또는 단체 차원의 단순 창작작업의 성격

이 강하거나, 기존에 하던 활동이나 행사의 단순한 지속이나 확장을 위한 사업 신청, 사업

계획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참여자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

지 못했다.

  <창작의과정#공공예술사업>의 지원금액이 최대 1,000만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

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서들이 제출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되며, 동 지원사업 트랙이 

공공예술사업 중에서도 새로운 실험을 좀 더 부담없이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사업트랙이

라는 점에서 향후 지원 건수나 지원 액수가 좀 더 상향 조정되면 좋겠다는 심사위원들의 

제언이 있었다. 

심의위원 일동


